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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의 돌조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돌조경 양식입니다.
정명석 목사는 거대한 돌들을 수직으로 세워서 돌조경을 쌓았는데,
토목공사와 돌조경에 관련되어 직접 일을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지 놀라워합니다.
꼭 돌조경 일을 안 해봤어도 전체적인 모습이 조화롭기 그지없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감탄하고 놀라워합니다.

지금의 월명동 돌조경은 그야말로 ‘멋지다’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감탄이 나오지만, 이 돌조경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명석 목사가 기도하고 행하면서 하나씩 터득하며 돌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돌조경을 쌓을 전문가들이 배치되었지만 정명석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구상으로 돌조경을 만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정명석 목사가 직접 돌조경을 하도록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명석 목사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도 않은
돌조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상대로 어떻게 돌을 놓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여 드디어 돌 놓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늘 달기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돌을 생선의 비늘식으로 쌓아 올라갔습니다.
양쪽을 물리고, 밑에 물리고, 가운데만 나오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몰라 비늘로 층층히만 쌓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였습니다.
밑을 물리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 흙만 갖다 찜빠질을 해서
바늘도 안 들어가게 만들었는데도,
비만 오면 물렁물렁해져 돌들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명석 목사는 비늘 달기를 하면서 밑에는 돌을 까는 원리를 알아서
그때부터는 실패하지 않고 잘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조경 사이에는 나무를 심어야 했는데 나무 심는 것은
돌을 심는 것보다는 수월했습니다.
큰 나무 말고 회양목 같은 나무를 돌을 파내고 흙을 놓고 심었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계속 일 하면서 거의 돌 놓는데 도사가 되었습니다.
돌을 잡으면 도사가 되어서 이 돌은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알아 맞는 자리에 딱 갖다 끼웠습니다.

쳐다보면 벌써 저 돌은 저기로, 이 돌은 여기로 놓아야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했는데도 표가 확 나서 일의 진도가 빨리 빨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돌조경의 구상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명석 목사는 돌을 제 위치에 배치시키듯
사람의 배치도 여기저기에 시킵니다. 모두들 맞는 자리가 있어 그때그때 배치시키면
튼튼하게 세워진 돌조경처럼 사람들도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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